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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석유제품 3대 생산국 발돋움
NYT, Rabigh에 세계최대 석유화학공장 건설 … 2008년 말 완공

사우디가 유가 급등에 따른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산유국에서 산업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1월20일 보도했다.

사우디는 현재 파리 에펠탑 건설에 사용된 철근의 10배가 사용되는 세계 최대규모의 석유화학공장을 

Rabigh에 건설하는 등 총 5000억달러 수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20년에 걸쳐 새 도시들을 건설하고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석유수출 일변도의 경제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홍해 가장자리에 들어설 Rabigh 석유화학공장은 2008년 말 공사가 완료되면 플래스틱 240만톤이 생산돼 일

본과 중국, 미국, 유럽 등에 판매될 예정이다.

압둘라 사우디 국왕은 Rabigh 근교 서해안의 킹 압둘라 경제도시와 메디나 근교 지식경제도시를 포함한 6

개 신도시 건설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신도시들은 석유화학과 알루미늄, 철강, 비료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면적만 홍콩의 4배, 두바이

의 3배 규모이고 경제산출 규모는 싱가폴과 동일해질 전망이다.

활발한 개발붐 속에 수도 리야드도 도시가 점차 외곽으로 확장되는 한편 쇼핑몰과 전자상가, 고급 의류점 

등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15세 이하가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출산율이 높은 사우디로서는 인구가 현재 2450만

명에서 오는 2025년 약 4000만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발 전략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속화하는 개발 만큼 식료품 가격이나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야기하는 인플레이션 우려, 리야

드를 포함한 주요 도시의 교통혼잡 가중, 노동력 부족 등의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페르시아지역 산업정책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장-프랑수아 세즈넥 교수는 “사우디의 비전은 2020년

까지 주요 산업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라면서 사우디는 몇 년 이내에 세계 3대 석유제품 생산국에 올라

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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